
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, 복제, 배포를 금합니다.

환 논술 (煥 論述)

첨삭답안 고려대학교 2013 모의 ’사실‘ 작성자 베리베리스트로베리 님 

[문항 1] 

 제시문 1은 역사를 기술하는 서로 다른 세 관점을 보여준다. 먼저 랑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만 역사를 
서술해야한다고 주장한다. 반면 콜링우드는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 의미있는 역사서술이 가능하다고 보
았다. 마지막으로 카는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했다.
 제시문 2의 문학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가 사건을 꾸며내고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콜링우드의 
관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. 문학은 비록 허구로만 구성되어 있으나,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 단순 사실의 나
열 이상의 감동과 가르침을 얻는다. 이러한 문학은 곧 사람들과의 감수성과 연결되어 현실에서도 사실적 호소
력을 가지게 된다.
 1. 제시문 3에서 이야기하는 언론은 기자가 사건의 이면을 모두 파악해야 진실보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
호작용이 중시되는 카의 관점과 연결지을 수 있다. 해석 공동체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사실의 성격을 바꾸어놓
을 정도로 중요하다. 따라서 해석 공동체가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거나, 지나치게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
경우 시민들은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. 이에 해석공동체는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
의 안정적 균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.
 랑케의 관점처럼 객관적 사실만을 추구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겠지만 2.완벽한 객관성이란 현대 사회에서 존재
할 수 없다. 반면 사실을 왜곡시킬 정도의 주관성 역시 개입되어서는 안된다. 사실의 재창조를 통한 허구의 완
성은 그 분야가 문학에 국한되어있다는 부분에서 우수성을 입증 받을 수 있었다. 3.그러나 현실속에서 허구의 
세계에 얽매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상상 속에 빠져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. 따라서 우리는 카
의 관점과 같이 사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완전한 사실 속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.  

[첨삭 포인트]
1. 3문단, 제시문 (3)을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지적입니다. (3)에 따르면 해석공동체는 객관적 사실보다 우선될 
수도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.‘버거와 루크만은 해석 공동체의 존재가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개념 혹은 가치보다 
우선된다고 주장한다’이 부분인데요. 이 때문에 지나치게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 제시문 (3)
의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2. 완벽한 객관성이 왜 존재하지 못하나요? 이에 대한 근거 서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
3.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콜링우드는 허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, 해석을 강조하는 것이고 해석만을 강조하
는 것이 허구가 되진 않습니다. 따라서 이 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.

B-
총평 형식적으로는 우수하나, 내용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. 근거 서

술, 논증 부분을 주력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


